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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사 Redemption 
 

주교재: 조나단 에드워즈, <구속사>(부흥과개혁사) 

 

■ 제 2 장 구속사의 시작(211006) 

 

1. 구속사의 (          )단계 
 

  1.1. 첫째 시기: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

    1.1.1. 인간의 (          ) 이후부터~그리스도의 (            )까지 

    1.1.2.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 

    1.1.3. 구속의 전조와 징조를 제공 → 예견의 형태로 구원이 존재 
 

  1.2. 둘째 시기: 그리스도의 공생애 

    1.2.1. 그리스도의 (            ) 이후부터~그의 (          )까지 

    1.2.2.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획득하는 시기 
 

  1.3. 셋째 시기: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

    1.3.1. 그리스도의 (          ) 이후부터~세상의 (        ) 날까지 

    1.3.2. 구속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적용하는 시기 

 

2. 그리스도 (          )사역의 시작 
 

  2.1. 인간의 타락으로 임하게 될 재앙과 저주(창 2:17) 
 

  2.2. 즉각적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중보 

    2.2.1.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짐 

    2.2.2.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집행되지 못함 
 

  2.3. 중보자의 이중사역 

    2.3.1.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(          ) 

    2.3.2. 원수를 대적하고, (          ) 

 

3. 타락 직후 최초의 (          ) (창 3:15) 
 

  3.1. “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” 

    3.1.1. 흑암이 임한 이후 처음으로 비친 여명 

    3.1.2. 구속 사역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계시됨 

      A. 여자의 후손 중 한 아들 

      B.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함 → (          ) 
 

  3.2. “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” 

    3.2.1. 그리스도가 받게 될 희생의 암시 

    3.2.2. 그리스도가 받게 될 희생의 예시: (          ) (창 3:21) 

      A. 무화과나뭇 잎으로 만든 치마의 한계 

      B. 짐승의 희생과 그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를 덮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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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구속의 첫 (          ): 아담과 하와 
 

  4.1. 아담과 하와의 (          ) 

    4.1.1. 죄인임을 깨닫고 수치와 두려움을 느낌 

    4.1.2. 스스로의 힘으로 수치를 가리려 함(창 2:7) 
 

  4.2. 하나님의 (          ) 

    4.2.1. 형벌의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약속을 주심(창 3:15) 

    4.2.2.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심(창 3:16-19) 

    4.2.3.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 →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님 
 

  4.3. 아담과 하와의 (          ) 

    4.3.1. 아내의 이름을 “하와”로 지음 → 모든 산 자의 어머니(창 3:20) 

    4.3.2. 첫 아들의 이름을 “가인”으로 지음 → 여호와로 말미암아 “아들”을 얻음(창 4:1) 

    4.3.3. 장차 오실 “하나님의 아들”에 대한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심(눅 3:38) 

 

5. 희생제사의 모형: (          ) 제사 
 

  5.1. 그리스도가 드릴 희생 제사의 약속: “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”(창 3:15) 
 

  5.2. 그리스도가 드릴 희생 제사의 모형: 아담과 하와를 위한 가죽옷(창 3:21) 
 

  5.3. 아벨과 노아의 제사(창 4:4; 8:20-21) 

    5.3.1. 하나님의 (          )과 (          )에 따른 것! 

    5.3.2.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드려진 제사를 받으심(사 29:13) 

    5.3.3. 아벨과 노아는—하나님의 뜻을 따라—이미 세워져 있던 제도를 수행한 것! 

    5.3.4. 속죄를 위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인 관습이 됨 

 

 


